
물의 끓는점과 물의 어는점을 온도의 표준으로 정하고, 그 사

이를 100등분하여 온도눈금을 매긴 것을 우리말로 “섭씨”온도 

라고 합니다. 스웨덴의 “셀시우스(Celsius)”가 고안했는데, 이 

사람의 이름 한자 표기가 “섭이수”입니다. 그러니까 “섭씨”는 

“섭이수 씨(氏)가 만든 온도 표기”라는 뜻입니다. 미국에서는 

사용하는 “화씨”는 독일학자 “파렌하이트(Fahrenheit)”가 고안

했고, 이 사람 이름의 한자 표기는 “화륜해”입니다. “화씨”도 

마찬가지로 “화륜해 씨(氏)가 고안한 온도표기”라는 뜻입니다. 

온도 표기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

습니다.  

 

이름을 남긴다는 것과 연관해서, 우리 속담에 “호랑이는 죽어

서 가죽을 남기고,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” 는 말이 있

습니다. 이 말은 원래 “표사유피 인사유명(豹死留皮 人死留

名)”이란 말에서 비롯되었는데, 이 말은 ‘남긴다’는 것에 초점

이 있는 것이 아니라, ‘남겨야 한다’에 초점이 있는 말이라고 

합니다. 의미를 살려 풀어보자면, “짐승도 가죽을 남겨 세상에 

이익을 주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훌륭한 일을 해 좋은 이름을 

남겨야 한다”는 의미입니다. 성경적으로 바꾸어 보면 이 말은 

결국 “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”는 의미입니다.  

 

다니엘서에 보면 제국의 황제 벨사살이 하나님으로부터 “메네 

메네 데겔 우바르신”이란 글자를 보게됩니다. 다니엘은 이것

을 “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”고 해석을 합니다. 벨사살이 제

국의 황제이지만,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참 부족했다는 것을 

보여줍니다. 또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는 

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, 열매 없

이 잎만 가득한 무익한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주님의 음성입

니다.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. 우리는 열매맺는 삶을 살고 있

나요?  그 열매는 나를 위한 것도,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

닌,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.    


